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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번째 이야기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 릴레이 기고 – 하나님과 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속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향해 시시각각 유혹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를 가장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재물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
누어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을 무척이나 사모했지만 재물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말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
합니다. “세상에서 믿을 것은 돈 밖에 없다”고.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틈
을 타서 사탄은 슬며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 버립니다. 일단 사탄에게 생
각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틈새가 점점 벌어

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들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라고 경고하면서 사탄에게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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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신의 의견과 상대의 의견이 다른 것은 종종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돈에 대한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
을 수용하기 어려워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손해보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바보같은 짓
이라고 속삭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앙의 연륜이 쌓여도, 사탄의 무기인 재물에 대한 끈질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
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좋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 기도도 BEE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거라. 그렇지만 돈은 끝까지 버리지 말아라. 세상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돈 밖에 없고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돈이란다.’ 그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욱 섬기
게 만듭니다.


우리를 끝까지 잡고 있는 돈, 재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
지 재물과 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1에 
금이 있는 하윌라부터 계시록 21:18에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진 
도성 얘기까지, 그 사이에 온갖 금과 재물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금(돈)과 비교하여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시 119:127)”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믿음’
은 215절, ‘구원’은 218절, ‘기도’에 대해서는 약 500절이 나오지만 ‘재
물’과 ‘돈’에 대한 것은 2,084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비유 중 2/3가 재물이나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재물에 대한 언급을 절대적으로 많이 한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연관시켜 얘기하면 가장 빨리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재물과 연관 지어 말씀하셔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
한 것이라(신 10:14)”고 말씀하시고 또 “토지는 다 내 것이라(레 25:23)”고 말씀하십니다. 그리 하시고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학 2:8)”고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못 박으셨습
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모두 ‘아
멘!’ 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서 점점 자신의 삶 속으로 가까이 적용하기 시작하면 받아
들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흔쾌히 OK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집은? 네 땅은? 네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서, “내어 놓아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난감해집니다. 새벽 기도 중에 혹은 QT 중에 하나님께서 나
에게 상당액을 헌금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쓸 것도 없는데… 그 순간 온갖 합리
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 돈을 쓰면 계획했던 것을 못하는데… 이 돈을 드리고 빚을 지게 된다면 오
히려 하나님께 덕이 안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새벽 기도나 QT
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을 미적미적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이런 
마음은 며칠 지나면 쉽게 없어집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얼른 가로채어 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안 써도 되니 
다행이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가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워버리고 맙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나의 삶 가운
데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선한 생각들을 빼앗아 간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결국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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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만 남아있게 되고 삶과는 별개의 것이 되어 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재물
이 많으므로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청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순간 배어 나오는 것입니
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재물에 대해 하나님
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끝까
지 우리를 묶어 놓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
보다 더 사랑하나이다(시 119:127)”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진정 말씀 가운데 자
유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 없
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돈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사
랑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글: 김형회, 편집: 이경주)

                                          
BEE 소식

• 7월 7일 All & One 있습니다. 그 동안 토요기도모임 참석이 뜸했던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우리의 비전과 소명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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